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자리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한국여자골프협회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이마트 하나 경영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뜻하지 않게 회장직을 맡게 되어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홍석규 전회장님을 비롯한 훌륭하고 덕망 있는 
역대 회장님들이 협회를 잘 만들어 놓으셨고, 
협회 임직원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미력이나마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30돌을 맞은 우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KLPGA가 더 내실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은 계승ㆍ발전시키고,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은 

협회의 정관 규정대로 움직일 수 있게 고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관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절차를 거쳐  
회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몇몇의 개인이 협회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제도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KLPGA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바뀌더라도 협회가 흔들림 없이 잘 운영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일을 할 때 회원 여러분을 고객으로 여기고 
회원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수들은 시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생활을 마친 많은 회원들을 위해서는 현역 이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 회원중심의 협회를 운영하면 
우리 선수들이 더욱 신이 나서 기량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스폰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더 많은 시합을 열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폰서에게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들의 역량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임원 및 각 분과위원 여러분은 
한국여자골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도 회원은 물론, 스폰서, 골프장,
언론사 그리고 갤러리까지 협회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전된 KLPGA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